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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은퇴남성들의 역경대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60대 은퇴남

성 9명을 목적적으로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

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 116개의 개념, 51개의 하

위범주, 그리고 23개의 범주가 발견되었다.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핵심범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

감’으로 밝혀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경대처 경험의 과정은 ‘가로막힘 단계’, ‘웅크림 단

계’, ‘외부자원 의존 단계’, ‘내적변화 모색’, ‘현실 받아들이기’, ‘제한된 자족 단계’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은퇴남성의 경제적 역경 대처 경험과 과정에 관하여 논의하고

상담개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은퇴남성들이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심층적으

로 밝힘으로써 은퇴자들의 심리․사회적 이해의 기초를 세우고, 개인 및 가정, 그리고 사회적

으로 은퇴 후 직면하게 될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은퇴, 역경 대처, 경제적 어려움, 질적연구,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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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관리로 인한

젊은 노년이 현실화 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

서 발표한 한국남성의 기대수명은 79.70세이고,

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이다(통계청

A, 2019). 기대수명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어

서 주요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30여년이 넘는

시간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 중의 하

나이며, 그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은퇴에 대한

기대나 은퇴 준비 정도 혹은 은퇴 방식은 은

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서 성공적인 적응

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여(Horn &

Meer, 1987) 은퇴 이후의 삶이 다양하게 경험

될 수 있다.

은퇴는 일에서 물러나 그 직위와 역할 수

행을 중단하게 되거나(최신덕, 김종숙, 1983),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Atchley,

1988) 은퇴라는 사건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

할 변화를 가져오며 직업역할 상실 및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기적 사

건이다. 은퇴의 저연령화, 감원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은퇴는 내 집 마련, 자녀양육, 부

모부양 등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할 현실과 직면하게 된

다(김은영, 2014). 은퇴 후 개인의 적응을 해치

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감원 등과 같은 이

유로 인한 강제은퇴이다. 실제로 조기퇴직 및

정년퇴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준비

없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여건에 의한 구

직활동이 실패로 이어져 경제적 여건이 갖추

어지지 못한 빈곤 노인 인구로 전락하고 있다

(김지경, 송현주, 2010). 은퇴 후 노인 빈곤율

을 살펴보면 2013년 49.6%에서 2015년 51.5%

로 증가하였고(통계청, 2015), 2017년 65세 이

상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56.6%를

기록했다(통계청, 2018). 연금수령은 45.9%이고

이 가운데 66.3%는 연금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이다(통계청 B, 2019). 2017년 국민연금공

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은퇴 후 필요한 월 최저 생활비는 113만원이

다. 이러한 사회적 담론화는 거대인구를 차지

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

고, 100세 시대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시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의식을 높

이자는 제기이기도 하다.

한국남성은 직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목적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자아정체감을 공고히 하고,

가계 경제의 주된 부양자로서 자녀교육에 대

한 강한 애착과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박영신, 김의

철, 2003). 반면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진입하

고, 떠나고, 재진입하는 불연속적인 고용패턴

(Simmons & Betschild, 2001), 즉 가계 경제의 부

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으로 인해 여성

은퇴자에 비해 남성 은퇴자의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각된다(홍성희, 곽인숙, 2006).

특히 60대는 은퇴를 했어도 자녀의 교육과 결

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니는 시기여서 경

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은퇴연령에 해당된

다(신복기, 이성진, 2017). 사회와 연결된 일자

리를 잃고 소득의 원천과 삶의 근거기반을 상

실하게 되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

져(김경희, 정혜정, 2017) 은퇴 이후의 삶이 소

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보다 더 큰 불안(김

향은, 정옥분, 1992)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경

제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어제보다 나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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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다루어 나가는 대처양식은 비용, 선호,

제한 등의 경제적 선택들을 효과적으로 견인

하게 될 수 있다.

은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소득 단절로 인

한 사회적 역할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정신

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Reitzes and Mutran,

2004). 자신감 상실 및 무가치함 등의 부정적

정서로 말미암아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기반을 뒤흔들며 높은 스트레스 사건으

로 경험(Tedeschi & Calhoun, 2004) 될 때, 우울

과 자살을 시도하는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하여(최신애, 하규수, 2012) 은퇴 후 적응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경제적 역경에 관

한 여러 요소들을 대처하는 주관적 과정을 탐

색하는 학문적 탐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은퇴라는 전환기적 사건은 사회적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은퇴 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의 불만

족과 갈등이 증가하고(Chalmers & Milan, 2005),

이러한 부부관계의 갈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

켜 은퇴 남성의 생활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

친다(김선영, 윤혜영, 2012). 특히 자녀와의 관

계는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 중의 하나로(홍성원, 정민회, 유서구,

2016) 은퇴 후 삶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

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외에 개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회적 참여

도가 달라지고(주재영, 2010), 친척이나 친구,

사회활동 참여 등과 같은 강한 사회적 연결

망은 은퇴자들의 삶의 질로 작용(Mclaughlin,

Vagenas, Pachana, Begum, & Dobson, 2010)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 남

성이 사회적 관계망을 자기발전의 동력으로

만들던 체제에서 벗어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 때 그들의 경험에 관한 실제적인 현상

과 이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들의 생활세계로 들어가 은퇴 후 경제적 역경

상황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실체를 축적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문제는 특히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은퇴는 무엇보다도 경제

력에 손상을 입히게 되므로 은퇴 이후의 질적

인 삶의 보장을 위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민규, 김완석, 1999). 은퇴는 은퇴자 자신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경제

적 자원조달이 어렵게 되어 노후의 재정적 안

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대처가

요구되지만(최혜지, 이영분, 2005), 65세 이상

집단의 50%만이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

고되고 있어(통계청, 2014) 한국 60대 은퇴 남

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재정적

대처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정도가 은퇴준비를 해야 하는 것

(한경혜 et al, 2011)으로 나타나 은퇴 후 경제

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현

안으로 떠오름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기존연구들

을 살펴보면, 은퇴 후 경제적 여건과 노후의

삶의 질(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

순, 1998; 방희명, 2009), 61세 이후의 직업여

부, 국민연금과 노인빈곤(김진욱, 2011; 신복기,

이성진, 2017),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특성

에 따른 경험(석상훈, 김현수, 2012), 은퇴 후

노동시장 재취업(김은영, 2014), 은퇴 후 주관

적 경제적 빈곤 발생기간의 영향요인(신복기,

이성진, 2016), 일과 가족부양(남순현, 2017),

노인의 빈곤영향 요인(Price, 2006; Neda, D.,

Johan, D. D., & Caroline, D. 2015), 경제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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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Chris et al., 2007), 노인빈곤이해(Sarmischa

& Robert, 2010), 가계의 금융사건과 대처전략

(Varcoe, 1990) 등의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박혜성(2007)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

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의 배경변인과 경제적 대처행

동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수준을 연구

하였다. Voydanoff & Donnelly(1989)은 경제적

고통, 가족 대처 자원 및 행동, 정신 건강의

관계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은

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다른 변인과 관

련지어 탐구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은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60대 은퇴자

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퇴

후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이들의 경험과정

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은퇴 후 위기를

포괄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은퇴자들에 대한 새

로운 조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60대 은퇴남성의 생활세계로 들어가 경제적

역경대처경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

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이들의 역경대처 경험과

정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탐색

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은퇴 한 후 경제

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

인 공감과 유용한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불어 상담현장에서 은퇴자들의 심리적 안녕

감을 조력하고 은퇴자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

은 ‘60대 은퇴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역경대

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하

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선택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현상에 어떻

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Schreiber & Stern, 2001), 연구 참여자

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에 관해

개념들을 도출하여 실제 임상적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ssinger, 2005)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방 법

근거이론

본 연구에서 선택한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맥락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주관적인 경험을 상호작용적이고 의미

있는 이론으로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 근거

이론의 특성은 과정과 궤도에 초점을 두고 분

명한 단계와 국면을 가지며, 행동과 변화를

나타내는 동명사를 사용하고, 핵심변수나 범

주, 기본적인 사회화과정 혹은 기본적인 심

리․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며, 추상적인 개념

과 관계적인 진술을 통해 서술적 자료의 통합

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Schreiber & Stern,

2001).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은

퇴 후 경제적 역경과 그 상황을 대처하는 주

관적인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징

근거이론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

로 적합한 대상자를 목적적으로 표집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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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

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보

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참여자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연령

을 60대(60-69세)의 은퇴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60대를 선정한 이유는 자녀부양과 가계소득을

주로 담당해 왔던 60대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

장 높은 것으로 파악(신복기 외, 2017)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은 은퇴 후 은

퇴자금 또는 재원을 상실하여 주관적으로 의

식주에 관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이

들로 한정하였다. 셋째, 전업(full-time)으로 활

동하던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후, 현재 전일

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1일 5시간 이하로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으

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2명, 지방 대도시 7

명으로 참여자들의 평균나이는 최소 60에서

최대 69세(평균 64)이고, 주요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15년-42년(평균근속 27년)이었다. 이들

은 건설, 금융, 공무원, 공기업,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고, 은퇴 경과 기간은

최소 3-12년(5년 이내 3명, 10년 이내 3명, 15

년 이내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경

제활동 상태는 무직 4명, 시간제 근로 5명이

었으며, 연금수혜자는 4명(국민연금 2명, 공무

원연금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월

평균소득은 연금포함 100만 원정도이며, 부인

들의 월 평균소득은 85만원 정도였다.

<참여자 1>은 현재 67세이며 건설업에 30

년 동안 종사한 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퇴직금 없이 은퇴하였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소일하며 아내가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참여자 2>는 현재 60세이며,

금융업에 28년 동안 종사한 후 56세에 퇴직하

였다. 퇴직금을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한 후

가정해체의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가

족원 각자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참여자 3>은 현재 62세이며 공기업에 26년

동안 종사한 후 55세에 퇴직하였다. 은퇴자금

을 투자사기로 잃고 아내와 소통이 단절된 생

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

는 일을 하며 용돈을 해결하고 있다. <참여자

4>는 현재 63세이며 금융업에 18년 동안 종

사한 후 45세에 퇴직하였다. 재취업 하여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후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현재는 재취업을 위

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참여자 5>는

현재 68세이며 37년 동안 교육에 종사한 후

62세에 퇴직하였다. 은퇴 후 연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하여 손해 본 후 빚에

놓였다. <참여자 6>은 현재 62세이며 대기업

에서 24년 동안 근속한 후 46세에 퇴직하였다.

은퇴자금과 빚을 내어 사업에 투자한 후 실패

하였으며,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일

을 하고 있다. <참여자 7>은 현재 69세이며,

17년 동안 경영해온 사업이 부도난 후 58세에

현업에서 물러나 은퇴자로 생활하였다. 현재

는 아내와 함께 시간제 일을 하며 생계를 유

지하고 있다. <참여자 8>은 현재 63세이며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후 60세에 퇴직하

였다. 은퇴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패하였

고 연금으로 집 월세와 빚을 갚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9>는 현재

61세이며 금융업계에서 15년 근속 후 44세에

퇴직하였다. 보험회사에서 5년 동안 더 일한

후 은퇴하였다. 은퇴 후 자금 투자 사업에 실

패하여 빚에 놓였고, 그 후 시간제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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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 또한 질적 연구에

관한 특강과 워크샵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질

적 연구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과 현상학적 연구, CQR 연구

방법을 관심 갖고 공부하여 박사과정생과 공

동연구로 다수의 질적 연구를 학술지에 발표

하였다. 학술지에 발표한 질적 논문은 은퇴에

관한 논문이 2편, 그 외 1편이고, 연구방법은

현상학논문 1편, CQR 논문 1편, 근거이론논문

1편이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부터 9월

까지 약 6개월 동안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다. 먼저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고 1차면담

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생성되거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면담

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그리고 면접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참여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 보장 및 원할 경우 언제든 연구 철회의

자유와 권한이 있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 등

을 포함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독

립된 공간이 확보되는 곳이나 상담실로 정하

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

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

요되었다. 녹취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

어를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화 하였다. 본 연

구의 면담 질문은 반구조화 된 질문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일관성 있

게 끌어가되,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

험세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구조화 된 개방

형질문으로 넓혀 질문하여 점차 좁혀 질문해

가는 깔때기 접근(funnel likeapproach)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결과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정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

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

성(confirmability)의 4가지 평가기준을 따랐다

(Lincoln & Guba, 1985). 신뢰성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연구 참여

자들에게 2차면담에서 분석결과를 보여주거나

면담이 불가피할 경우 이메일로 개방코딩, 축

코딩, 과정분석, 도출된 유형 자료와 확인질문

지를 보내어 경험 기술과 개념 및 범주명이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정분석은 대부분 동의를 하

였고, 개방코딩 자료에 빨간 글씨로 직접 코

멘트한 부분과, 연구 참여자 확인질문지를 면

담자료와 비교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전이가

능성은 다른 전용성에 의해 평가되는 기준이

며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

비참여자 1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

를 여러 차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분석결과

를 전반적으로 공감하였고 자신에게도 적용가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존성은 연구 결과

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신뢰도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감사가능성(audibility)을 제안한 Guba와

Lincoln(1985)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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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

는 동료 2인과 근거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한 박사 1인을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연구방법

과 분석과정,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 감수를

받았다. 끝으로 연구의 확증성은 연구 과정이

나 결과에 나타나는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및 다른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확보되는 객관적인 평가방법

이다. 감수자 이외에 박사수료 연구자들과 연

구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연구의 목적과

의도,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

누며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적 시

각을 경계하고자 분석과정 중 생각이나 관점

등을 메모하여 다시 원 자료로 돌아가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 현상의 속성을 살펴 판단

중지와 괄호 치기를 함으로써 연구자의 객관

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60대 은퇴남성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역

경대처과정의 개방코딩 결과, 개념 116개, 하

위범주 51개, 범주 23개가 도출되었다(표 1).

본 연구의 실체이론은 수집된 질적 자료로부

터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단어, 구문, 문장, 문

단 등의 의미요소를 분석한 후, 개념을 체계

적, 논리적, 설명적 도식으로 연결하여 구조분

석, 과정분석, 핵심범주로 나타내었다.

은퇴 후 역경대처 패러다임 구조분석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

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준비하

지 못하고 은퇴 함’과 ‘단번에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맥락적 조건

본 연구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조건으로서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져 존재감이 무너짐’,

‘일할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함‘, ‘아내와 갈등

의 골이 생김’ 이라는 범주가 나타났다.

중심현상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관

한 역경대처 경험의 중심현상은 ‘헤어 나오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

는 의미는 어려운 현실을 빠져 나오려고 시도

해도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중재적 조건

본 연구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아내와의 관계양상이 변화됨’, ‘후회하고 체

념함’,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나서기’, ‘내적․

외적제약으로 일 시작이 두려움’, ‘사람의 정

을 새롭게 인식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본 연구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상호작용 전

략으로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절박한 심

정으로 죽음을 작정하기’, ‘아내에게 의존해서

생활하기’,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잡

기’, ‘가치 조율하기’, ‘기본적인 생활부터 재

건해 나가기’,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

에 맞춰서 생활하기’, ‘생계유지하며 살아갈

방책을 모색하기’,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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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돌보기’ 전략이 도출되었다.

결과

본 연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현

상에 대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

여 나타난 결과는 ‘계속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 그리고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함’,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이었다.

인과적 조건

·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 함

· 단번에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함

맥락적 조건

·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지며

존재감이 무너짐

· 일할 수 없는 현

실이 막막함

· 아내와 갈등의

골이 생김

중심현상

· 헤어 나오지 못함
중재적 조건

· 아내와의 관계양

상이 변화됨

· 후회하고 체념함

· 가족들이 경제활

동에 나섬

· 내적․외적변화로

일 시작이 두려움

· 사람의 정을 새롭

게 인식함

작용/상호작용전략

·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작정하기

· 아내에게 의존해서 생활하기

·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잡기

· 가치 조율하기

· 기본적인 생활부터 재건해 나가기

·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춰서 생활하기

· 생계유지하며 살아갈 방책을 모색

하기

·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 돌

보기

결과

· 계속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

·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함

·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

그림 1. ‘은퇴 후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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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돈 없이 은퇴함

퇴직 전 빚을 안고 은퇴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빈털터리가 됨

은퇴 전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짐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 함

인과

조건

풍족할 때 저축하지 못함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못함

은퇴 후 생계유지 대책을

세우지 못함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제안에 혹 하고 넘어감

경험 없는 사업에 퇴직금과 전 재산을 투자함

과도한 수익기대로

무리하게 투자함 단번에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함가족에게 보탬이 되고자 연금에 손을 대어 투자함

매월 연금을 받아 투자손실을 메움

연금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함

자녀 학비와 결혼자금을 지원하지 못함

남들 다 다니는 해외여행 한 번 가지 못함

가족에게 경제적

뒷받침을 하지 못함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지며 존재감이

무너짐

맥락

조건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상황이 압박해 옴

자녀를 도울 능력이 없어 돈에 관한 화제를 피함

어려운 현실상황을

피하고 싶음

이혼을 안 당하고자 푸대접을 감내함

꿈을 포기하고 집안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자식을 말리지 못함
존재감이 추락됨

매일 인터넷을 보며 일자리를 찾지만 구하지 못함

형편이 어려워지자 주변부터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음
일 할 기회가 어긋남

일 할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함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살아갈 날이 막막함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를 감당 못할 상황이 올까봐 두려움

밥값 , 찻값 눈치 보는 노후의 처지를 걱정함

앞으로의 시간을

두렵게 받아들임

아내가 자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아빠 탓으로 돌려 괴로워함

아내가 짜증내며 돈 벌어 오라고 요구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함

수입이 없어 아내에게

들이 받히고 깨짐

아내와 갈등의

골이 생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며 살갑게 대하지 못함

아내에게 죽일 듯이 화풀이를 하고 돌아서 후회함

힘든 감정을

아내에게 쏟아냄

마음이 위축되어 성적욕구도 해소하지 못함

성적 위축감으로 이어져 남자로서 끝장난 것 같음

성적 욕구충족이

어려워짐

기울어진 사업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빚이 늘어남

원금 회복 욕구로 재투자함

자금이 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헤어 나오지 못함
중심

현상

시간이 많아 손해를 보면서도 종일 주식에 매달림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됨

남아 있던 돈이 다 소진 되어 마이너스를 내어 씀

돈 나올 곳이 없어 빈민층으로 전락한 생활을 함

돈에 쫓기고 쪼들림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냄

아내의 가출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함

아내와 갈등이 깊어져 졸혼 상태에 놓임

부부가 각자 사는 삶을

선택함 아내와의

관계양상이 변화됨

중재

조건
아내가 걱정하며 함께 버티어 줌

아내를 위해 살자는 심정으로 가리지 않고 일함

어려움을 아내와

함께 견딤

표 1. 60대 은퇴남성의 역경대처경험에 관한 개념 및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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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아내 씀씀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함

세상 욕구 쫓아 살던 과거를 추하게 지각함

현재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음

후회하고 체념함

중재

조건

금전에 예속되지 말자는 신념이 후회됨

어쩔 수 없는 인생사로 체념함

어려움에 점차 내성이 생김

어쩔 수 없어 체념함

일하지 않았던 아내가 돈을 벌기위해 나섬

아내가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감당해줌
아내가 경제활동에 나섬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나서기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와 용돈을 해결함

자녀들이 벌어서 결혼 비용을 마련함

자녀들이 자신의

앞가림을 함

무시 받게 될까봐 구차하게 도움 청하지 않음

퇴직 전 일터에서 인심을 잃어 일자리를 청하지 못함

거절이 두려워

일자리를 부탁하지 못함

내적 외적 제약으로

일 시작이 두려움

일 제안이 와도 몸이 따라줄 것 같지 않아서 거절하게 됨

힘써야 하는 일은 선뜻 나서지 못함

잘해낼 것 같지 않아

선뜻 일에 나서지 못함

공부를 많이 안했으면 경비라도 했을 것임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 선택은 여전히 주저함

사회적 체면이

무의식적으로 간섭됨

퇴직 전 도움 준 이들에게서 정신적 , 경제적 지원을 받음

가족의 정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딤

가까운 이들에게서

직접적 도움을 받음 사람의 정을

새롭게 인식함주변의 진심어린 충고와 정보를 고마운 마음으로 수용함

힘들 때 관심 갖고 전화해준 사람이 고마움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짐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돈 드는 모임을 피함

돈 들까봐 술 한 잔 하던 친구도 멀리하며 외톨이로 지냄

돈이 드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음
대인관계를 회피하기

작용

/

상호

작용

전략

생활형편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친구는 피하게 됨

사람 말을 잘 믿지 않고 경계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음
사람을 기피하며 경계함

아파도 돈이 들까봐 병원에 가지 않음

아프면 치료받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함

질병치료를

엄두내지 못함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작정하기

죽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갇힘

자살하는 이들의 심정이 절실하게 와 닿음

방법이 없어

절박한 심정이 됨

자살을 생각함

술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함

죽음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끝내고자 함

일하고 돌아온 아내의 발을 주무르며 마음을 살핌

죽고자 하는 것을 아내가 붙들어 살림

아내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나를 맡김
아내에게 의존해서

생활하기아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 꿈을 깨뜨림

실패한 사업을 빌미로 돈 들어가는 일은 아내가 무조건 반대함

돈 안 드는 여가활동도 아내가 못마땅해 하면 눈치 보게 됨

아내의 결정과

판단에 예속됨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함

자신을 다독여 목숨만은 부여잡음
자신을 죽일 수는 없음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잡기노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 공급을 받음

형제 , 친인척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줌

자녀들이 부채를 갚아줌

가족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음

표 1. 60대 은퇴남성의 역경대처경험에 관한 개념 및 범주화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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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파산신청을 하지 않음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애경사비를 줄여서라도 냄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함
가치 조율하기

작용

/상호

작용

전략

어렵지 않던 시절의 욕구를 내려놓음

모든 것을 제공받던 권력의 속성을 버림

명예와 부를 쫓는

가치를 내려놓음

집안일을 도우며 아내의 건강을 챙김

아내를 돕고자 밥,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함

생활에 필요한

일부터 시작함
기본적인 생활부터

재건해 나가기
자녀가 가출하며 방황해도 심정을 공감하며 혼내지 않음

자녀와 모든 상황을 의논하고 공유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곤란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함

자녀들과

정서적 교류를 시작함

최소한의 경비로 그 안에서 생활함

먹고사는 문제에만 마음 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당함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춰서 생활하기
돈이 들어가는 여가활동, 술, 담배를 하지 않음/끊음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구매력을 억제함

돈 들어가는

기본 욕구를 줄임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수입이 적어도 일함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함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함

생계유지하며

살아갈 방책을

모색하기

1인 기업을 하고자 SNS를 공부함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함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시도함

집을 팔아 월세로 옮김

살 통로를 찾고자 이민을 계획함

최후 수단으로 (아파트 팔아)시골에 가서 살 생각임

삶의 터전을 바꾸어

돌파구를 모색함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함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씀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알아차림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 돌보기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함

뭔가를 해보고자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신을 격려함
긍정적으로 자신을 대함

고통스러운 마음을 덜어낸 듯 바보같이 살아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대로 살아감
무력하게 살아감

계속되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

결과

스트레스로 아내가 암에 걸림

근심걱정으로 건강이 나빠짐
새로운 어려움에 내몰림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틀로 부터 자유로워짐

어찌할 수 없어 바라는 것들의 눈높이를 낮춤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비교하는 마음을 털어냄

어찌할 수 없어

낮은 자세로 내려놓음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함현재의 경험들로 동기부여를 함

신을 의지하며 삶의 힘을 얻음

하고 싶은 일 ,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움직임

살아갈 움직임을

만들어냄

자녀들의 결혼(독립)으로 내 생활만 책임지면 되어 홀가분해짐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풍족할 때 느끼지 못했던 사는 재미가 생김

과거의 오만함을 떨치고 포장된 행복에서 벗어남

가벼워진 삶에서

새로운 재미가 생김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SNS로 가족과 소통하며 친밀감을 만들어 가는 일상을 행복하게 여김

책을 보며 한적하게 지내는 현실도 행복이라고 여겨짐

일을 찾는 움직임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 즐거워짐

소소한 움직임으로

기쁨을 키워감

표 1. 60대 은퇴남성의 역경대처경험에 관한 개념 및 범주화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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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

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속적

인 연결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은퇴 후 경제적 역경을 경험하며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현상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역경대처 과정은 ‘가로막힘 단계’,

‘웅크림 단계’, ‘외부자원 의존 단계’, ‘내적변

화모색 단계’,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 ‘제한

된 자족 단계’의 6단계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림 2와 같다.

1단계: 가로막힘 단계

가로막힘 단계는 은퇴자체가 경제적 어려움

으로 다가오면서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며 은

퇴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하여 이내 경험부족

으로 실패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족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두렵게 받아들

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은퇴준

비가 부족하였음을 뒤늦게 자책하였다. 수입

이 없는 경우 생활유지가 위협되면서 아내와

의 관계가 무너졌고, 아내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이후의 대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주려면 힘드니까 몇 번 중간정산해서 주

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몇 푼 되지 않

았어요. (중략) 충분히 돈을 모으고 준비

할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지금은 자책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

그림 2.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역경 대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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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없으면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음악도 하고 좋을 텐데, 너무나 노후 준

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도망치듯 화제를 피하게 돼요(참

여자 1).

직장 다닐 때 주식해서 큰 돈 날리고

빚을 졌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채로

은퇴를 했죠(참여자 8).

좋은 사업체가 나왔는데 너무 급한 판

단으로 사업체를 인수했어요. 조언도 듣

고 심사숙고 했어야 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았고, 또 애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때는 아내와

사소한 말을 하다가도 금방 잡아 죽일

듯이 화를 냈어요. 돌아서고 나면 후회를

했죠(참여자 6).

제가 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자녀들한

테 뭔가를 해줘야 할 때 목돈이 없었어

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잘 안되었

죠. 손실이 나면 손실에 대한 복구욕구

때문에 빨리 털지 못하고 재투자하여 결

국 그게 다 빚이 되었어요(참여자 5).

2단계: 웅크림 단계

역경대처의 두 번째 단계는 참여자들이 세

상 밖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회피하고 절망하

는 웅크림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돈이 드는

모임을 먼저 정리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부부

동반 여행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사회

적 페르소나를 유지한다. 돈이 없어서 질병이

생겨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는 죽음을 생각하며 삶의 존재감을 무력화시

켰다. 이러한 회피적 대처는 절망과 무가치함,

존재감의 손상을 가져와 삶을 자기 안으로만

소통시킨다. 살고자하는 욕구와 역경을 대처

하고자 하는 열망이 클수록 다음단계로의 진

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모임에 나가면 해외여행 가자는 화제

밖에 없어요. 돈 없어 못 간다 할 수도

없고, 아내가 일을 해서 못 간다고 핑계

댈 수도 없고, 결국 내가 아파서 못 간다

고 내 몸을 핑계 댔어요. 그것이 아주 속

상해요(눈물을 글썽임). 어울리지를 못하

니까 혼자예요. 외톨이죠. 건강도 포기했

어요. 결국은 포기 비슷한 것이죠. 포기

를 안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아파

도 뭐가 있어야 병원도 가지... (중략) 그

냥 죽지 뭐, 암이 생겨도 어디 아파도 병

원 가려면 돈이 없는데 아프면 그냥 죽

으면 되지 그러죠(참여자 1).

사업 망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각오를

했어요. 팔자라고 여겼죠. 그런데 저녁에

술을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란다로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참여자 7).

3단계: 외적 자원 의존 단계

외적 자원 의존 단계는 어려움에 직면한 현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도움을 수

용하는 단계이다. 마음 한편으로는 일하지 않

던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자녀들은 용돈과 학

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인척

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지만 어

려운 현실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기댐이라고 받아들이며 인내한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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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정경제를 의존하게 되면서 가정 내 주

도권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이양되는 현상은

경제력을 주도하던 가장의 존재감 상실을 부

각시켰다. 하지만 가족 개개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고, 함께 어려움

을 대처하며 가족의 정을 새롭게 나누는 것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한 주변의 도움은 자신이

잘 살아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여 이

후의 삶에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존 단계는 죽고 싶은 상황에서 탈피하게 되

는 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 부부갈등이 생

기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내적 변화모색 단

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단계에 오랫동안 머

물기도 한다.

죽을 때 까지 약점 잡힌 거죠. 두 건이

나 투자 실패해서 평생약점 잡혀가지고

기를 못 피는 거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할 수 없어요.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하지

만, 아내는 말 안 듣고 뭐든지 그렇게 한

다고 파라오처럼 얘기해요. 뭐든 반대하

는 거죠(참여자 3).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와 함께 생활 했

어요. 안식처, 위안처라기보다는 유일한

공급처가 되어 준거죠. 장손이라고 집안

사람들이 저를 많이 보호해 주었고, 가족

들이 도와주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아팠었는

데 병원비를 작은아버지, 친구들이 내주

기도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참여자 4).

4단계: 내적 변화모색 단계

내적 변화모색은 현실상황에 부합되는 심

리․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며 가정의 정서적

소통과 생계유지를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작용

/상호작용 전략이다. 자신이 지켜온 심리사회

적 가치를 조율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재건을

위한 생산적 대처행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

선다. 돈벌어오는 가장으로서가 아닌 정서적

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되고자 자녀와 모든 상

황을 의논하고 공유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

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정서적인 움직임은

수입이 적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거나, 노후생

활을 책임지기 위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동으로 동기화 되었다. 아직은 일할 수 있

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 현실상황에 적

합한 노년기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성공, 권력 등 외현적 가치를 내

려놓아야만 가능한 도전이다. 비교되는 의식

이 약화될수록, 가족 내 소통이 원활할수록

다음 단계인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로 나아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

여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 형편

이 이러니까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

고 그렇게라도 해요(참여자 8).

욕심은 항상 위를 쳐다보게 하니까 만

족하지 못 하는 점이 있잖아요. 이제는

체념을 하고 그 상황대로 그렇게 살아져

요. 특별히 시간에 쫒기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집안일도 돕게 돼요. 남자들도 이제

여자일 남자일 구분 안하는 시대니까, 집

안 일 하는 것이 큰 불편함은 없어요. 반

찬은 해놓고 가니까 밥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죠(참여자 5).

사회적 지위가 있던 직장에서 나와 보



양의주․하 정 / 60대 은퇴 남성의 역경대처 경험: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 187 -

니 권력의 속성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힘이 드니까 차

츰 내려놓게 되었죠(참여자 2).

5단계: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

현실 받아들이기는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현실적 대처이

다. 이는 외부자원 의존과 내적변화모색 과정

을 거치며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나와 세상,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가능해진다. 돈 안 드는 자격증과정을 공부하

고, 돈 안 드는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내가 하지 말

라는 것은 안하게 되고, 형편에 맞는 친구들

과 교류하며 현실적 삶을 조율한다. 이러한

태도는 어찌할 수 없는 의식적인 지향일지라

도 작은 삶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략으로 구사되었다.

애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

의 삶을 책임질 여건을 마련하려고 해요.

(중략) 노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상을

잘 살도록 돕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

어요. 직장생활 할 때 남들이 못하는 어

려운 일을 내 주도로 다 해결 하고 그랬

어요. 그랬던 나잖아요. 이 어려움도 그

렇게 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

고 있어요(참여자 4).

먹고 사는 것의 문제만 신경 써요. 옛

날은 싹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

으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요(참여

자 7).

사고 싶은 구매력을 억제해요. 좋은

옷,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억제하게 되죠

(참여자 9).

6단계: 제한된 자족 단계

제한된 자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머물며 활동과 역할에 관한 삶의 가치 태도

변화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새

로운 어려움이 생겨도 현실여건에 따라 살면

어떻게든 살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

어 두었다. 자기에게 알맞은 소소한 활동과

역할에 마음기울이며 현실 경험들을 활성화함

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고,

가족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소소한 기쁨을 창

조하였다. 제한된 자족이지만 이는 어려운 가

운데 더불어 사는 삶이고, 삶의 안전함을 유

지하는 적응적 태도이다.

현재 생활이 몸은 고달파도 맘은 편해

요. 마음 내려놓으니까 술도 안 먹어지고

욕심도 안 생기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몸뚱이가 편해져요. 남의 것 도둑질 않고

열심히 허드렛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라

고 마음을 비웠어요. 예전엔 그냥 바쁘게

살며 돈만 벌줄 알지 사는 재미를 몰랐

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고생이고 지

금이 훨씬 편해요(참여자 7).

건강문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

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돈 드는 것

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있죠. (중략) SNS

로 가족들과 사소한 일들까지 다 공유해

요. 서로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려고 노

력하며 살고 있어요. 결국 가족이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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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그냥 좋아요. 주말되면 영상통화하

고, 손자사진 올리면 칭찬해주고, 이런

자그마한 일들에서 행복감을 느끼죠(참

여자 5).

그냥 살아요. 깊이 생각하면 골치 아프

니까요. 지금이 가장 편해요. 자식들 다

잘 커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으니까요. 남

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이제는 자유죠.

나만 책임지면 되잖아요(참여자 9).

핵심범주 :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

아들이며 살아감’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추상화(abstrtactiom)된

연구의 중심 주제이다. Strauss가 제시한 핵심

범주의 6가지, 즉 자료에 자주 나타나고, 자료

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되고, 일반적 이론으로 함축하고, 이

론이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하며, 분

석에 있어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어야 한다는 준거를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Strauss & Corbin, 1998).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역경대처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으로 도출되었다.

경제적 역경에 처한 은퇴자들은 은퇴 후 변화

된 사회 환경을 접하며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이러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초기의 선택들은 과거의 사회적 지위와 일역

할 수준에 기초한 것이어서 현실반응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나’라는 존재가 심리사회

적으로 위축되어 점점 더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일하기를 원해도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가족 내 관계양상이 변화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며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였

다.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지고, 사회적 존재감

이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가로막힘 속에

서 도전과 실패를 회피하며 웅크리고 외부자

원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차츰

‘나’ 라는 존재의 기대 가치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초점을 두고 내적변화를 모색하였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맞추어 제한된 자족으로 살아

가는 대처과정 속에서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고,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움직임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으

로 의미부여할 때 현실의 삶을 좀 더 긍정적

으로 받아들였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은 역경의 정도와 적응태도, 삶을 지향

하는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맥락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하는 역동에 의해 다양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의

심리사회적 존재가치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

갈 때, 역경을 극복할 힘을 내면화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가족의 지지

가 부족할 때는 심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대안 마련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60대 은퇴남성의 경제적 역

경대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였다. 60대 은퇴남성이 경제적

역경을 대처하는 경험과정은 ‘헤어 나오지 못

함’ 속에서 웅크리다가 가치조율에 의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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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감’이란 핵심범주로 요약된다.

이러한 핵심범주를 통해 은퇴자가 경제적 역

경을 대처하는 데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능

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

의 본질은 은퇴자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가족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현

실상황에 알맞은 적응적 대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자의 내적

가치 변화를 이끄는 힘이 중요한 타인의 지지

임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 과거

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적응수준, 또는 삶의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삶의 의미 변화이다(이양자, 정남운,

2008; Tedeschi & Calhoun, 1995). 은퇴자들은 어

찌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경험하며 ‘고통’,

‘지옥’, ‘두려움’, ‘희망 없음’, ‘죽고 싶음’이라

는 정서적 위기를 보고하였다. 그동안 감당해

왔던 경제적 역할이 심리사회적인 권위와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제력 상실로 인한

자아정체성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강지숙(200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변화된 사

회구조를 수용하고, 현실사회에 적용 가능한

자기개발과 경력개발을 개인특성에 알맞게 실

행할 때 개인을 보다 적응적으로 이끌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실존함에 있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에 비로소 자신을 정의

한다’고 했다(Brian Christian, 2012). 은퇴를 대

응하는 전략에 따라 이후의 삶을 새롭게 정의

하고 은퇴 후 심리적인 안녕감이 오히려 증진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Kim & Moan,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60대 은퇴남성의 경제

적 역경 대처 과정은 ‘가로막힘 단계’, ‘웅크

림 단계’, ‘외부자원 의존 단계’, ‘내적변화모

색 단계’,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 그리고 ‘제

한된 자족 단계’의 6단계였다. 역경대처 과정

단계별로 상담 개입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막힘의 단계’는 ‘준비하지 못하

고 은퇴 함’, ‘단번에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자

함’, ‘가장의 역할이 무력해지며 존재감이 무

너짐’, ‘일할 수 없는 현실이 막막함’, ‘아내와

갈등의 골이 생김’의 범주가 해당된다. 본 연

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위기의식에 놓일 때 가

장으로서의 책임과 직업적 역할에 치중하며

조급하게 투자하는 대처전략을 구사하였다.

객관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하고 경제적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재취업, 창업 등 경제적 대처

행동을 많이 수행(박혜성, 2007)하게 되는데,

이때 은퇴준비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사소

한 정보에 쉽게 자극되고 직업역할 정체성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사회적 완충 역할로서 지역 고

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주민센터, 구청 등은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산하고,

현실성찰에 기여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퇴자가 은퇴에 따른 충격과 심리

사회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령차별에

관한 대처자원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웅크림 단계’는 ‘대인관계 회피하기’,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작정하기’ 범주가 해

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모임과 돈 지출의 욕

구를 줄여도 경제적 역경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적 단절과 죽음으로 현

실을 회피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은퇴 후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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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손실과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빈곤

해지면 돈이 드는 동창회, 지역회의 등에 나

가지 않고 은퇴생활을 유유자적하게 보내고

싶었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일본 은퇴 노인

들(일본주간현대, 2013)에게서도 나타나고 있

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은퇴 이후

가장의 역할이 무너지는 상실감은 삶과 죽음

의 본질적인 갈등으로 극대화 되고,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은

퇴이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신복기, 이

성진, 201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고립감

으로부터 비롯된 정서적 고통은 노인 우울증

상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교량 증상(정동

희, 심은정, 2019)이기도 하다. 이러한 은퇴자

의 심리적 위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족

의 격려와 동질집단과의 정서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때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을 가

질 수 있으므로, 현실자아를 점검하고 중요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수 있

는 개입으로 조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부자원 의존’ 단계는 ‘아내에게 의

존해서 생활하기’, ‘자신을 살리고자 도움을

부여잡기’ 범주가 해당된다. 가장으로서의 책

임을 다하지 못하는 체면 손상과 죄책감이 일

지만, 일하지 않던 아내가 일을 나가고, 자녀

들이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 및 결혼비용을 감

당하는 가족 내 지지체계는 신뢰와 믿음, 심

리적 안녕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

직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을 수용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연대감

을 바탕으로 강한 신뢰와 결속감을 가질수록

문제 중심적이고 사회적 지지추구 형태의 적

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위축감에

웅크려 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의 지지

는 부분적일지라도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벗

어나 은퇴자 개체로서의 존재에 집중하도록

촉진되는 요소이다. 의존의 순기능은 사회적

지지 욕구가 충족된 후 자기지지 자원으로 전

환될 때이므로, 자신의 내적자원을 충분히 탐

색하고 개발하여 자기정체감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내적변화모색 단계는 ‘가치 조율하기’,

‘기본적인 가정생활부터 재건해 나가기’, ‘생

계유지하며 살아갈 방책을 모색하기’ 범주가

해당된다. 심리내적변화가 일면서 명예와 부

를 쫓는 가치를 책임과 신뢰라는 가치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가치조

율은 역경 속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삶의 방책

을 재구성하여 삶의 유지를 견고히 하는 내적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를 매개하는 힘

은 자기개방이며, 현실수용이 가능해질 때 이

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진로발달에 비

추어 볼 때 성인후기의 성장과 발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과 유연성이 있음

(Labouvie-Vief, G., DeVoe, M., & Bulka, D.,

1989)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적 변화는 은퇴자

자신의 역할과 신념, 경력과 존재방식을 새롭

게 평가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지될 수 있다.

다섯째, 현실 받아들이기 단계는 ‘변화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춰서 생활하기’,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기 돌보기’ 범주

이다. 외적 내적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를 거

쳐 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욕구

를 조율하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는

이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인 대처이다. 행동 및 동기의 기대가치모델

(expectancy-value models of motivation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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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을 다룰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

로 노력을 지속한다(Carver et al., 1993). 본 연

구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낙관적인 태도

를 보일수록 문제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이수연, 이동훈, 이덕희, 이민영, 2019)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질병이나 불우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순응해가며, 충격적인 생활사를 경험하면 얼

마 동안은 안녕감 수준이 낮아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본적인 안녕감 수준(Base line)’으로

회복(Suh, E., Diener, E., & Fujita, F., 1995)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적 변화를 수용하고 현

실을 적응하는 인내심과 여러 절망적 상황을

긍정적 사고로 순환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

자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안녕감이 유지될

수 있다. 현실을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제한된 자족 단계는 ‘계속되는 어려

운 현실을 살아감’, ‘적응적 삶의 태도를 구축

함’, ‘가벼움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감’의

범주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경상황에 대한 자연적 내성과 제한된 현실

기능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현실여건에 맞는 자족을 구축하는 마지막 단

계이다. ‘헤어 나오지 못함’이라는 중심현상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

써 계속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하거나 적응

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리적`정서적 가족 붕괴, 즉 은퇴 전에

가족에게서 깊고도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지적 관계가 불

리한 영향을 받게 되어(Nahum-Shani, I and

Bamberger, P.A.. 2009) 일의 동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지속되

는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졌다. 재정적 요소와

배우자의 지지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은퇴적

응과정에 중요하다는 네델란드의 은퇴에 대

한 부부 적응 다중행동 패널 연구결과(Van

Solinge, H. and Henkens, K., 2005)와는 가족 지

지의 중요성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

국의 ‘우리 가족’ 문화 정체성이 서구의 ‘나의

가족’ 문화정체성에 비해 은퇴자 개인의 삶을

덜 보존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금수령은 빚에 놓이고 연금 수령액이

적을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창출하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적응적 기능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

녀들의 경제적 독립과 결혼은 자녀부양책임에

서 벗어나 사회 참여적 지위와 보상이 제한되

어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보

다 나은 삶으로 지지되었다(Wray, 2003). 위와

같은 결과는 은퇴 후 경제적 역경 상황에서도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

함으로써 중요한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후손을 돌보며 기쁨을 갖거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관계로 발전하

면 은퇴생활이 건설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음

(Ellie Stirling, 2010)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60대 은퇴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는 은퇴 후 제2의 직업 준비

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100세 시대를

살아갈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

회구조적으로는 은퇴자들이 적절히 일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급선

무이다. 또한 은퇴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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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환점이어서 은퇴 상담이 개인적인 영

향과 사회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

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현상과 사회 불균형

적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은퇴정책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60대 은퇴 남성의 경제적 역경 경험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

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탐색은 은퇴준비상담에서 은퇴 후 경

제적 어려움을 예측하게 하고 좀 더 나은 대

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은퇴 후 경제적 역경대처 경험의 구조

를 밝히고 대처과정의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

함으로써 은퇴자 개인의 주관적인 역경대처

과정을 시간의 흐름으로 체계화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연구자들이 은퇴주제를 확장하는 것에 기

여할 것이다. 셋째, 은퇴남성의 경제적 역경대

처과정에 대한 특성을 밝힘으로써 심리․사회

적 이해의 기초를 세우고, 또한 이는 개인 및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은퇴 후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관한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역경상

황이라는 공간속에서 은퇴 적응에 필요한 대

처자원과 대처기술 및 활용을 위한 상담개입

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일제 일에 근무하지 않으며 주관적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였다. 따라서 상대

적 빈곤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경과기

간과 소득기준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통해 질

적 연구를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직종의 특

성을 구별하지 않고 남성 은퇴자로 한계를 지

었으며, 또한 직종 구분과 공적연금을 세분화

하지 않고 경제적 역경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연구범위를 규정 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은퇴자로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을 가

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직종을

구별하고, 연금수혜자와 비연금수혜자를 따로

분석함으로써 실체 이론의 일반화 과정이 필

요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

성과 경제적 지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

가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은

퇴 후 역경대처 과정연구에만 의존하여 진행

되었으므로 차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

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여성의 은

퇴 후 역경대처경험연구가 진행된다면 여성

은퇴자의 심리사회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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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ersity Coping Experiences of Male Retirees in their 60s:

A Focus on Economic Difficulties

Ui-Ju Yang Jung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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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substantial theory describing the process of adversity coping

in male retirees. For this purpose, nine retired men in their 60s who had experienced economic problems

after retirement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116 concepts, 51

subcategories, and 23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open coding. The paradigm model of the central

phenomenon was revealed as ‘unable to break out.’ The core category was ‘accept and live with realistic

yet unavoidable conditions.’ Coping procedures for economic difficulty in the post-retirement chronologically

appeared to expand in six stages: ‘obstruction,’ ‘crouching,’ ‘dependency on external resources,’ ‘seeking

internal change,’ ‘adapting to reality,’ and ‘limited self-sufficiency.’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Key words : retire, adversity coping, economic difficulties,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